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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“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해 드립니다”…31일까지 접수
-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 해소키 위한 맞춤형 집수리 추진…화장실, 침실, 현관 등 개조

- 저소득장애인가구(중위소득65%) 중자가또는집주인동의임대주택거주자대상

- 총 290가구 지원…3월 말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, 현장 방문 후 최종 지원결정

- 맞춤형 집수리 서비스 만족도 98%, 작년보다 확대해서 시행

# 장애인 부모 김OO씨(51세)는 “자폐아인 자녀가 욕조에서 물놀이 하는
걸 좋아하는데 집수리 사업을 통해 화장실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, 곰
팡이 제거 및 욕조 교체 등의 공사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아이의 목
욕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.”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.

< 개조전 > < 개조후 >



□ 서울시는 3월 31일까지 202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(집수리,

이하 집수리)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.

□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사업은 장애 유형에 맞춰 주택의 화장실, 침실,

현관 등을 개조하여 장애인이 가정 내외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

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○ 화장실의 경우, 자립적으로 용변이나 세면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문턱을

제거하고 대변기나 세면대 접근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바닥에 미끄럼 방

지 타일과 벽면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.

○ 주택의 접근로와 현관 부분 등은 휠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바닥 단차 제거,

경사로 설치 등의 공사가 진행된다.

□ 올해 사업 대상은 총 290가구로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다.

○ 2022년도에는 저소득 장애인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.

□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자가 주

택이거나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를 허락하고, 공사 후

1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한다. 또한 기준 중위소득 50~65%구간

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개조비의 30%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□ 집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는 3월 31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에

신청하면 되고 신청자에 대해 현장 심사 등을 거친 후 시공업체가 공사

를 시행하게 된다.



①희망가구 신청접수(동주민센터, 2~3월) ⇨ ②신청가구 현장실사(3~5월) ⇨

③자문회의를 통한 대상가구 선정(5~6월) ⇨ ④대상가구 계약체결 및 공

사 시행(7~10월) ⇨ ⑤대상가구 보완공사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(11월)

□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“2022년 집수리 사업의 만족도는 98%로

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.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”

라며 “장애인들이 신청하는 집수리 사업은 화장실, 침실, 현관 개조 등이

대다수이다. 이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환경이 더욱 더 안전하고 편리해지

길 바라며, 장애인들의 편의 및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.

서울시는 집수리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

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”라고 전했다.




